
프로그램 

09:00~09:30 

09:30~10:00 

등록 

개회식 

10:00~12:00 1부. 학부교육의 새 모델 

사회 김청택  
 (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무부학부장)  

환영사  서경호  
 (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)  

축사 오연천  
 (서울대학교 총장)  

 조율래 
 (교육과학기술부 차관)  

사회  Eli Park Sorensen 
 (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)  

10:00~10:40 “Liberal Arts Education at College of Arts and Sciences,  
 The University of Tokyo” 
 Takane Ito 
 (Vice –Dean, College of Arts and Sciences, The University of Tokyo)   

10:40~11:20 “Yale–NUS College: A Liberal Arts College Founded  
 by Leading Research Universities” 
 Pericles Lewis 
 (President, Yale–NUS College,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)  

11:20~12:00 “Pride, Challenge, and Prospects of Liberal Education in SNU” 
 유재준 
 (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부학부장)  

13:30~16:10 2부. 미래 리더십을 향한 도전 

사회 김범수 
 (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)  

13:30~14:10 “Education without Borders: Scranton Honors Program” 
 김세화  
 (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 학장)  

14:10~14:50 “Liberal Arts Education in a New Key: The Case of School of  
 International  Liberal Studies, Waseda University” 
 Nori Morita 
 (Dean, School of International Liberal Studies, Waseda University)  

14:50~15:30 “What to Teach? The Educational Tribulation of an Asian University” 
 도정일 
 (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대학장)  

15:30~16:10 “General Education and College System at The 
 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” 
 Kit-Tai Hau 
 (Vice–President,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)  

16:10~16:30 휴식 

16:30~18:00 종합토론 

사회 신의항 / 한경구 
 (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)  

지정토론자 Wen Haiming 
 (Professor,  School of Philosophy, Renmin University of China)  

 김헌민 
 (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 대학장)  

12:00~13:30 점심 

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
 (02-880-8589)  

 김명환 
 (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)  

2012년 10월 19일 (금) 

 양승목 
 (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)  

18:00 폐회 



초대의 말씀 

  세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. 불확실한 

변화의 심연 속에서 대학은 현실의 난제를 재

단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교육을 절

실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. 서울대학교 자유

전공학부는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발맞추어 

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표방하면

서 지난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. 

  대학의 제도적 변화 가운데 최근 아시아 권 주요 대학에서 설계전공,   

창의탐구, 자율연구 등을 통해 기존의 학부교육을 일신하는 경향이 뚜렷하

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시아에서 서양의 근대적 교육제도를 본받아 고등

교육을 시행한 지 이미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. 그 동안 대학은 각 지역 

사회의 근대화 주역들을 양성해 온 주춧돌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. 최

근 아시아에서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지난 세기의 교육제도에 대한 성찰

이면서 동시에 전인교육을 견지했던 아시아의 전통적 교육이념의 르네상

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 

 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자

유전공학부를 비롯한 학부중심교육의 제도적 변화와 그 성과를 논의하는 

모임입니다. 아시아에서 선도적으로 학부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 

찾아오시는 길  

교통안내 

-   서울대입구역 (3번 출구)  

    관악구청 방향으로 직진해, 학교 셔틀버스, 시내버스 5511 탑승 ‘경영대학원’에서 하차 

대중교통 이용 시 

-   정문이용: 정문 통과 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약 1km직진, 220동 주차장에 주차 

-   후문이용: 후문 통과 후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약 1km직진, 220동 주차장에 주차 

승용차 이용 시 

주차장 

SK 컨퍼런스홀 

151-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
(tel) 02-880-9535~6 (fax) 02-873-4688  
(email) cls@snu.ac.kr 
 

 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자들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비롯하여, 일

본식 교육제도의 혁신을 시도하는 도쿄대학 교양학부와 와세다대학 국제

자유전공학부, 국제적 안목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예일대-싱가포르대학 

공동학부, 『논어』의 문행충신(文行忠信)을 표방하면서 아시아적 인재 배

양을 주창하는 홍콩중문대학의 선형학원(善衡學院), 융복합적 지식을 강

조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턴대학, 교양교육의 새 판을 제시하고 있

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학부 등 아시아 권에서 학부교육의 새로운 틀

을 기획하고 실천한 경력을 지닌 각 대학의 주요 담당자들입니다. 

 

  미래를 탐구하는 인재 양성에 관한 경험과 이상을 공유하고 지적 협력

과 인적 교류를 도모하는 자리입니다.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

기 바랍니다.  

 

2012년 10월 

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서경호 배상 

고 있는 주요 대학들이 새로운 교육모델 개발의 경험과 성과를 보고하고, 

문제와 대안을 토론하면서,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. 아울러 현재의 난

국을 풀어 헤치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의 대

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침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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